
가정용 P E랩, 크린랩 "독주"
기술력 및 유해논쟁 바탕 … 삼영화학 진출로 기술개발 경쟁기대

9 5년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에 따라 시장재편이 예상되었던 PE 가정용 랩시장이 예상과 달리 크린

랩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연간 매출액기준 1 0 0억원인 국내 PE 가정용 랩시장은 크린랩이 약 9 5 %의

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기타 군소기업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

졌다.

이는 P E랩이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면서 대기업들의 신규진입에 따라 치열한 시장쟁탈전이

벌어지리라던 일반적인 관측을 뛰어넘은 결과여서 관심을 더해주고 있다.

9 5년 한해동안 제일제당을 비롯 L G화학, 삼성화성, 덕산유화가 PE 가정용 랩시장에 뛰어들었으나

크린랩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이같은 원인은 크린랩이 국내 최초로 PE 랩을 생산하여 기술면에서 타제품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

있을 뿐 아니라,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P V C랩과 유·무해논쟁 이후 P E제품 특히, 크린랩으로 집

중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그러나 PE 가정용 랩시장에서 크린랩의 독주가 계속된데 따른 역작용으로 9 4년 이후 연간 시장성

장률은 5 %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국내 PE 가정용 랩시장이 이미 성숙기를 맞아

사용량이 정체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이러한 국내시장 상황에 따라 크린랩은 중국 상해에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중인 것을 비롯 해외진출

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9 4년 3 0만달러에 그쳤던 수출이 9 5년 5 0만달러로 66.7% 신장하였으며, 캐나다로는 O E M방

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와함께 국내시장은 삼영화학이 9 6년 1월하순 PE 가정용 랩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크린랩

과의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와 기술개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PE 가정용 랩은 폭 2 0㎝, 길이 50m 기준으로 연간 1 0 0만개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

있다.

P E·P V C랩 전체시장은 5 0 0억원대로 이중 L G화학 50%, 크린랩 19%, 서통 11%, 삼영화학 7%, 기

타 13%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PVC제품은 주로 영업용으로, PE제품은 가정용으

로 사용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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